
우리 아이,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료제공: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 044-203-7026, 6890)

❝｢똑똑!수학탐험대｣를 통해 인공지능이 선생님을 도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수학공부를 꼼꼼히 
살피고 학생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든 수학게임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유해를 찾지못한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 02-811-6526)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ž 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 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 조사본부  ☎ 02-748-1973)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자료제공: 육군본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 1661-7625)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6)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1월 국정홍보만화 (학교 밖 청소년의 내일을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7)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4)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5)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7)



집콕 외식 생활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2021년 1학기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접수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7)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추진

○ (지원내용) 해당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무이자 융자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①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②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지원

-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중 

농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 없이 지원

-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대학생 본인이 ①주소, ②거주일수,
③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학부모의 거주 및 종사와는 무관

○ 신청기간

- (1차) 재학생 및 신입생군 / 2021년 1월 4일(월) ~ 1월 13일(수)

- (2차) 신입생군 / 2021년 2월 8일(월) ~ 2월 19일(금)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변동 시 누리집 통해 공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www.mafra.go.kr)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한국장학재단 ☎ 1599-2000)



1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세금포인트 혜택 홍보

(자료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  ☎ 044-204-3166)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산불예방 1월 안내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6)

 최근 동절기 가뭄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화목보일러의 과열과 불씨관리 소홀, 그리고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가 우려됩니다. 잠시 한순간의 방심으로 집과 재산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산림이 송두리째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거 소각행위로 인한 미세

먼지 발생으로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오니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겨울철 난방기, 특히 화목보일러가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목보일러의 연통(굴뚝)은 T자형으로 설치하시고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고 남은 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잘 관리해 주십시오.

  넷째.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미세먼지 및 산불발생으로 이어짐으로 일체 금지해 주십시오.

※ 산림보호법상 벌칙사항(제53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징역
또는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폐기물 관리법 상 벌칙 사항(제68조제3항) :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6)



‘한파 영향예보’로 안전한 겨울나기!

(자료제공: 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  ☎ 02-2181-0268)

○ 한랭질환, 수도관 동파, 농작물 냉해 등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한파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파로 인한 위험 수준과 대응요령까지

알려주는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간
/시기 연중 / 보건분야 관심단계 이상 예상 시 전일 11:30 발표

분야 ①보건, ②산업, ③시설물, ④농·축산업, ⑤수산양식, ⑥기타(교통, 전력)

위험수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내용 지역 환경을 고려한 분야별·위험수준별 맞춤형 한파 영향정보

접속방법
국    민 기상청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날씨→기상특보→영향예보

방재기관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afso.kma.go.kr)→위험기상감시→특·정보→
영향예보→통보문

날씨누리 페이지 예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예시

http://www.weather.go.kr


  [붙임] 한파 영향예보 카드뉴스



2월의 독립운동가 권쾌복·배학보·유흥수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9)

독립국가 건설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청년들의 절규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권쾌복(1921~2009),
배학보(1920~1992), 유흥수(1921~2016)선생을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권쾌복, 배학보, 유흥수 선생은 대구사범학교 다혁당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다.
세 선생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모습에

매료되어 1937년 4월에 대구관립사범학교 심상과 9기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러나 민족차별 교육이 자행되던 학교는 이들에게 항일의식을 일깨우고 독립운동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었다. 지속적인 차별은 1939년 학생들의 노동력 강제동원과 

일본과 조선학생의 마찰로 빚어진 왜관사건으로 폭발하였으며 많은 대구사범학교

조선인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항일운동에 뛰어드는 원인이 되었다.

세 선생은 왜관사건 이후 백의단을 조직했다. 백의단은 학생들과 조선 역사와 

문학 관련 서적, 잡지 등을 읽고 시국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었다. 다만 

백의단의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비밀결사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명확한

인식 없이 왜관사건의 실상을 알고 난 후 울분에 찬 나머지 즉흥적으로 조직을 

결성했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사범학교 안에서는 독서회를 중심으로 

민족의식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독서회는 대구사범학교 안에서 

항일단체를 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어가면서 관헌들의 사회 감시와 통제는 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사범학생들은 좀 더 조직적인 단체를 만들어 항일운동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1940년 11월 23일 유흥수 선생은 독서 모임의 활동을 

주도하던 박효준, 이태길, 강두안 등과 전쟁 상황을 포함한 시국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세계정세를 볼 때 곧 일제가 패망하므로 다가올 독립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하였다. 이들은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실력을 양성하며, 독립운동을 벌여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것을 목표로

하는 비밀결사의 결성에 동의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문예 활동을 표방한다는 의미로 비밀결사의 이름을 ‘문예부(文藝部)’라고 결정하였다.
문예부는 부원들의 내부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물을 잡지 형태의 책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성과물이 기관 잡지 성격의 

학생(學生)이었다. 유흥수 선생이 이 잡지의 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문예부가 활동하던 무렵에 또 하나의 비밀결사 연구회(硏究會)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 비밀결사는 1941년 1월 임병찬의 주도로 장세파, 안진강등이

조직했으며, 문예부에서 활동하던 이태길과 강두안도 참여하였다. 연구회는 다가올



독립에 대비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학생들은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학문 분야를

연구하여 실력을 양성하고,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 독립을 위해 협력 매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태길과 강두안 두 명의 학생이 문예부와 연구회에서 동시에

활동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서로의 조직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활동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졸업등으로 조직의 존속이 어렵게 되자 규모를 키워 비밀결사를

새롭게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1941년 2월 중순 유흥수 선생은 권쾌복 선생과 배학보

선생 등을 만나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비밀결사의 결성을 제안하였다.
권쾌복 선생과 배학보 선생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기생으로 백의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동기생인 

4학년 10여 명을 동지로 규합하였다.

비밀결사의 이름은 ‘다혁당(茶革黨)’으로 결정하였다. 영웅은 갈색 또는 흙색인 

‘다색(茶色)’을 좋아하며, 혁은 ‘혁명’을 의미하였다. 다혁당은 조직 체계에서 당수와 

부당수를 두고, 총무, 문예, 예술, 운동부 4개 부서를 두었다. 특히 문예부 산하에

문예창작부와 연구부를 두었는데, 이전의 문예부와 연구회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혁당은 학생 각자의 관심과 능력에 맞추어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는 독립

및 이후의 국가 건설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권쾌복 선생은 당수를 맡았으며, 배학보 선생은 부당수를 맡고, 유흥수

선생은 문예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문예부 산하 문예창작부 책임을 맡았다.

다혁당은 결성된 지 5개월여 만에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다. 1941년 7월에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훈도로 활동하던 정현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내용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다. 일제 경찰이 정현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윤독회가 발간한 반딧불이 발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예부의 활동 보고서가 발각되어 대구와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다혁당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었다.
1941년 12월에 35명이 예심에 회부되었으며, 이것은 이 시기 비밀결사 사건으로

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대구사범학교 다혁당 사건은 뚜렷하고 가시적인 활동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의의가 컸다. 먼저 당시 지식인 중심의 조선인 명망가들이 일제에 협력

하는 길로 가던 상황과는 달리 세 선생을 포함한 학생들은 조선독립을 확신하고 

활동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 시기 다른 사범학교 학생들이 식민지 지배 체제에

순응하여 조직화된 항일운동이 전무 한 상황에서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항일운동을 벌인 점이었다. 아울러 비밀결사 활동을

벌였던 학생들이 졸업 후 훈도로 진출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족운동을 전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권쾌복 선생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배학보 선생은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유흥수 선생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출처 : 독립기념관)

권쾌복 선생 배학보 선생

유흥수 선생 대구사범학교 순절동지 추모비

※ 동 내용은 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월의 6·25전쟁영웅 윌리엄 스피크먼 영국 육군 병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윌리엄 스피크먼 영국 육군 병장’을 2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윌리엄 스피크먼 영국 육군 병장은 1951년 11월 4일, 군사 요충지였던 

경기도 연천 마량산을 방어하던 중 진지가 함락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홀로 수류탄 수십 발을 옮기고 투척하며 적군의 공격을 방어

하였다. 다리와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고 탄약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빈 유리병과 돌까지 던지며 필사적으로 교전을 

이어갔고 중대는 고지로부터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다. 

○ 윌리엄 스피크먼 영국 육군 병장은 영국 육군 왕실스코틀랜드국경

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 1951년 11월 4일, 군사 요충지였던 경기도 연천 마량산을 방어하던 

스피크먼 일병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적군의 공격으로 진지가 

함락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홀로 수류탄 수십 발을 옮기고 

투척하며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 그의 용감한 행동에 감명을 받은 동료들과 함께 스피크먼 일병은 

중공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다리와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고 

탄약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빈 유리병과 돌까지 

던지며 필사적으로 교전을 이어갔다. 4시간 넘게 공격을 지속

함으로써 중대는 고지로부터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다.

○ 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스피크먼 일병은 1952년 1월 영국으로

귀국했으나, 귀국 3개월만인 1952년 4월, 6·25전쟁 재참전을 희망

하면서 전장으로 다시 돌아와 그해 8월까지 전투를 계속했다.



○ 스피크먼 일병에게 마량산 전투에서의 공적으로 1952년 2월 영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Victoria Cross)이 수여되었고, 

2015년 7월 27일‘유엔군 참전의 날’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 전사한 전우들이 잠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히겠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타계한지 8개월 후인 2019년 2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 묘역에 영면하였다.

윌리엄 스피크먼 영국 육군 병장
(1927. 9.21. ∼ 2018. 6.20.)

상훈 : 태극무공훈장(2015.7.)
빅토리아 십자훈장(1952.2.)

※ 동 내용은 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월의 현충인물 한주섭 해병 중령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 국립대전현충원은 2021년 2월의 현충인물로 6·25전쟁 당시 서부전선의 

사천강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한주섭 해병 중령’을 선정하였다.

◯ 한주섭 중령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해병 제1전투단 1대대 3중대 

2소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서부전선으로 이동할때까지 중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펀치볼 지역의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 1952년 10월, 해병 제1전투단은 서부전선의 사천강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당시는 쌍방간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38도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 1952년 10월 2일 중공군의 인해전술 대공세로, 해병 제1전투단은 진지를 

피탈당하였고 탈환을 위한 수차례의 역습에도 번번히 실패하여 많은 

전투력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 이때 한주섭 중령은 6차 역습 전투의 돌격 소대장의 임무를 받고 몸을 

아끼지 않고 진격해 진지 탈환에 성공, 적의 반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격렬히 맞서 적군에게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혀 그 기세를 꺾었다. 

◯ 정부는 1953년 1월 한주섭 중령의 전공을 기려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였고, 

한 중령은 이후에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휴전 이후에도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다가 1973년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 한주섭 중령은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1묘역 201-212호에 안장되어 있다.



故 한주섭 해병 중령 묘소사진(장병1묘역 201-212호)

※ 동 내용은 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